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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시티 경영진, 회사 주식 73,700주 매입 

▶ 이수찬 대표이사 등 3인, 총 73,700주 장내매수…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투자자 우려 불식 목적 

▶ 펀더멘탈 자신감 및 책임경영 의지 천명,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 위해 노력 다할 것” 

 

<2020-03-23> 시험인증·교정산업 선도기업 에이치시티(072990, 대표이사 이수찬)는 이수찬 대표이사, 

허봉재 사장, 권용택 부사장 등 경영진 3인이 총 73,700주의 회사 주식을 장내매수했다고 23일 공시

를 통해 밝혔다. 

 

총 매입금액은 5억7천만 원이다. 이번 매입으로 경영진 3인의 지분율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6.63%에

서 37.70%로 상승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17일 공시한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은 회사 주식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주가가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

됐다는 판단으로 주가 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회사 주식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에이치시티의 주주친화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3월엔 1주당 0.5주의 무상증자를, 8월엔 

1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 또 결산 시점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동시

에 진행하고, 지난 10일엔 15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행보는 펀더멘탈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 천명으로 풀이된다. 에이치시티는 

2019년 매출액 474억 원, 영업이익 72억 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올해는 창립 20주

년을 맞아, 5G 대중화 위에서 기술 혁신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통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에이치시티 이수찬 대표이사는 “최근 시장 변동성에 대해 투자자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주

가안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회사의 미래를 믿어주시는 주주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문의: ㈜에이치시티 박현범 부장 (031-645-6308) 

㈜IR큐더스 김물결 책임 (070-5068-6320) 


